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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연령의 이미지가 

미래 자기 연결성 및 지연 보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임   지   은†

자신의 미래 시간을 느끼는 정도는 그 사람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인 저축, 혹은 미래에 상관없이 지금 감정에 맞춰 행동하는 충동구매 등 다양

한 소비행동이 미래 시간 인식과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자기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현재와 미래의 자기가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

해 얼마나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실제 지연 보상 선택 경향성, 

즉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쾌락적 선택을 포기하는 정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또한 이 관계가 노년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성향적 낙관성에 따라 변화할 지

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SNS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실제 참여자

(20대)의 미래 자기 연결성과 소비 선택에서의 인내심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 관계는 나이 

듦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변화하였다.

주요어: 미래 자기 연결성, 미디어 내 이미지, 시간 간 선택, 지연 보상, 나이 지각, 낙관성, 여성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2, 191∼216.

http://dx.doi.org/10.20406/kjcs.2021.5.27.2.191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192 -

  고령화 시대,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매우 

당연한 주제이다. 더 길게 살고, 이에 따라 더 

대비해야 할 것이 많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현

재 더 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

인가와 같은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하다.

  심리학 역시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

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하나가 시간 간 선택/선호(intertemporal choice/ 

preference), 혹은 지연 보상에 관한 연구이다. 

시간 간 선택 또는 지연 보상 연구는 시간이 

차이 나는 보상의 선호 정도를 다룬다. 구체

적으로 더 큰 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먼 미래

에 받는 경우와 즉각적이지만 작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왜 이 보상을 선택

했는지를 다룬다. 이런 지연 보상에 대한 결

정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저축이다. 저축은 당

장 소득이 없지만, 미래의 보상을 위해 기다

리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

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자주, 참는 것에 실

패한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시험을 볼 때 

후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는 오늘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선택한다. 나중

에 카드 값이 나갈 때 후회한다는 것 알면서

도 지금 충동구매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연

구자들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먼 미래의 보

상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

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문헌(Zauberman & Urminsky, 2016)에 따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미래 자기 연결성(future self-continuity) 수준이

다. 자기 연결성은 시간이 다른 지점(미래 혹

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연결되어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Bartels와 Urminsky(2011)는 

미래 자기 연결성 수준이 높을 때 시간 간 선

택에서 지연 보상 선호 - 다시 말해 더 크지만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인내심

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이때 선명한 시각 자극이 자기 연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가 선명하게 지각

될수록 자기 연결성은 증가한다. Hershfield, 

Goldstein, Sharpe, Fox, Yeykelis, Carstensen과 

Bailenson의 연구(2011)에 따르면 VR(visual 

rendering)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상의) 늙

은 모습을 확인한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조건

에 비교해 더 저축 행동 경향성을 보였다. 즉 

실제로 눈앞에 자기의 미래 모습이 보였을 때 

먼 미래와 관련한 행동을 더 하였다.

  미래 자기 연결성이 시각 자극에 영향을 받

는다는 점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나이와 관

련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시각 자극은 언어 자극보다 지각적 특이성이 

높기에 더 많은 정보를 생생하게 처리할 수 

있다(우석봉, 2017). 게다가 미디어의 이미지 

그 자체가 설득(Joo, Li, Steen & Zhu, 2014)을 

포함해 사람들의 다양한 인지반응(예: 특정 집

단에 대한 과잉 반응, Wormwood, Lin, Lynn, 

Barrett & Quigley, 2019)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사실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기반 소셜 

미디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다

양한 이미지에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수신자의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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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지각(예: 미래 자기 연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연령대(즉, 나이 든 사람) 사

람의 소셜 미디어를 경험할 때 수신자의 지각

된 미래 자기 연결성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연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성 역시 변화

할 것이라 보고 이 가설을 알아보고자 했다. 

  한편, 미래 자기 연결성에는 미래 자신에 

대한 긍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낙관주의와 시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

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보다 미래에 대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감각이 더 뛰어나다(Blackwell, 

Rius - Ottenheim, Schulte - vanMaaren, Carlier, 

Middelkoop, & Zitman, 2013). 미리 경험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이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

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래 자기 연결성과 먼 미래 조건을 선호(예: 미

래의 더 큰 보상과 현재의 작은 보상 중 지연 

보상을 더 선택함 등)하는 경향성에 나이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적 낙관성 및 노

인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연령 노출과 자기 

연결성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했다. 

  노년에 대한 긍정성과 생생한 이미지가 미

래의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로 

미적 기준(‘젊어 보인다’ 혹은 ‘늙어 보인다’)

에 의해 늙음에 강한 낙인이 있는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 본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미지, 특히 신체 이미지는 여성 수용자의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예: 자신의 신체 

이미지, Ferguson, Winegard & Winegard, 2011; 

다양한 정신적 문제, Holland & Tiggemann, 

2016). 심지어 이 모습이 가상으로 이루어졌음

을 아는 경우도 그렇다(Paraskeva, Lewis-Smith & 

Diedrichs, 2017). 따라서 다양한 나이의 여성이 

노출되는 미디어가 자기 연결성 및 지연 선호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큰 함의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 본 연구는 20대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미래 자기 연결성이 다양한 미래지향적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거 연구에 따라본다

면, 이 연구는 미디어 내 여성 표상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늙음

에 대한 재인식, 미디어 내 다양성 등 현 사

회에서 필요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실질

적 함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 내 

등장하는 여성 표상의 다양성 필요에 대해 단

순히 ‘약자 배제 금지’라는 도덕적 당위성 차

원에서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미디어를 경험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실용적 차원에서의 이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시간 간 선택 연구 개관

  시간 간 선택(또는 시간 간 선호, 지연 보

상) 연구는 시간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달라

지는 인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 

간 선택 연구는 많은 결정 상황에서 겪는 딜

레마를 다루고 있다. 즉, 지금은 즐거울 수 있

지만 미래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선택지와 현

재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즐거울 수 있는 선택

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하고 혹은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하

고자 한다. 이 연구 주제는 환경 문제(예: 미

래의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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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효과적으로 이끌 것인가?), 경제 정책(예: 

저축율을 높이는 방법은?), 소비자 이슈(예: 할

인 쿠폰을 언제 제공해야 소비자들의 심리적 

효용이 가장 커질 것인가?)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실용적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이며 동시에 

심리적 과정이 복잡하기에 많은 연구자의 관

심을 받았다(Zauberman & Urminsky, 2016). 

  시간 간 선택 연구의 많은 부분은 시간 할

인 효과(temporal discounting)의 관점에서 진행

되었다(Bartels & Urminsky, 2011). 시간 할인 효

과란, 사람들이 그 선택지의 지연 수준에 따

라 가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선택에 관련한 시간이 늘어

날수록 그 선택이 가지는 가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지연된 

시간만큼 그 선택지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

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를 깎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너

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 사실, 

즉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경제학이나 시장원

리에서 설정하는 할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

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혔다(예: Frederick, 

Loewenstein, & O’Donoghue, 2002).

  사람들은 시간 간 선택에 있어 근시안적인 

특징을 지닌다(Ainslie, 1975). 인플레이션, 이자

율 등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적합한(혹은 합

리적인)” 수준의 할인율과 비교했을 때 실제 

사람들의 행동은 더 인내심이 부족하다. 즉 

먼 시간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순

간에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깝게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선호한다. 이 효과는 가상

의 선택을 다루는 연구 뿐 아니라 실제 돈이 

오고 가는 현장 연구(예: Warner & Pleeter, 

2001)에서도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추후 교체 부품은 비싸지만 지

금 당장 싸게 살 수 있는 가전제품을 선호한

다(Hausman, 1979).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지연 보상의 선호 

수준은 다 다르다. 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할인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할인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현재 보상을 더 선호하며, 어떤 사람들은 인

내심을 가지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기다린다. 

  사실 가치 할인 수준은 상당히 맥락 의존적

이다(Zauberman & Urminsky, 2016). 다시 말해, 

다양한 개인차 혹은 상황적 변수에 의해 바뀌

고는 한다. 다양한 맥락 변수에 의해 변화한

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이유가 시장 원리, 예를 들어 기회비용 등의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들

의 개인적인 성향 혹은 상황 논리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돈과 지연 수준을 판단했기 때문

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Bartels & Urminsky, 

2011). 

  어떤 변수들이 사람들의 선택지 선호에 영

향을 미치는가? 왜 미치는가? 시간 간 선택에

서 사람들이 인내하는 정도가 정말 다양하게 

달랐기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

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다양한 변수들, 즉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할인율이 체계적으로 변한다

(예: Cairns & van der Pol, 2000; Green, Fry, & 

Myerson, 1994). 이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이윤상, 김수연, 서가인, 조은강, 2016), 

충동성(Ainslie, 1975), 목표 근접성(Urminsky 

& Goswami, 2015), 시간적 거리의 해석 수준

(Liberman & Trope, 1998), 미래 지향성(Zimbardo 

& Boyd, 1999)등 개인의 심리적 상태 혹은 개

인 성향차이 역시 시간에 따른 선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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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시간 간 선택은 복잡한 판단과 결정 과정을 

동반하고, 따라서 어떤 하나의 심리적 변수가 

그 전체 과정을 지배하지는 않는다(Zauberman 

& Urminsky, 2016). 그러나 이런 변수들을 살펴

봄으로써 시간 간 선택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

은 이해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개

입할 때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효과

적인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

할 수 있다.

시간 간 선택과 미래 자기 연결성

  시간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 

중 하나로 미래 자기 연결성이 있다. 여기서 

자기 연결성은 현재의 자기가 시간이 다른 자

기와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다

양한 연구들이 높은 미래 자기 연결성이 시간 

간 선택에서 먼 미래의 선택을 선호하는 정도

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한다(Bartels & Urminsky, 

2011; Hershfield, 2011; Hershfield, 2019). 예를 

들어 Bartels와 Urminsky(2011)는 자기 연결성을 

상황적으로 조작하거나 혹은 성향 차이로 분

류한 후 다양한 시간 간 선택 과제를 실시하

였고, 일관적으로 높은 미래 자기 연결성이 

시간 간 선택에서 지연 보상을 더 선호하게 

한다고 밝혔다.

  ‘연결성(connectedness)’의 개념은 Parfit(1971)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의 자기는 현

재의 나와 연결되어있는 정도가 약해진다. 즉,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나와 미래를 구성하는 

나는 점점 공유하는 부분이 적어진다. 그 결

과, 먼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마치 

타인처럼 여기게 된다. 

  이 개념은 이후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되었

다. 예를 들어, Pronin과 Ross(2006)는 사람들이 

자신의 먼 미래 생일파티를 생각할 때 제 3자

의 관점에서 인식하며 미래의 자신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밝혔다. 또 다른 

연구(Pronin, Olivola, & Kennedy, 2008)는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하는 결정이 현재 자기를 위해 

하는 결정 보다는 동료들을 위해 하는 결정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fMRI 등 뇌의 활

동을 살펴 본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지지한다

(Ersner-Hershfield, Wimmer & Knutson, 2009; 

Soutschek, Ruff, Strombach, Kalenscher, & Tobler, 

2016). Ersner-Hershfield 등(2009)은 현재의 자기

를 생각하는 뇌의 활동과 미래(10년 뒤)의 자

기를 생각하는 뇌의 활동을 비교했는데, 이 

뇌의 활동 패턴이 마치 우리가 타인을 생각했

을 때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미래의 자

신을 마치 타인처럼 느끼게 되는 특징이 왜 

사람들이 시간 간 결정에 있어 시간이 가까운 

보상을, 그 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

는지 잘 보여준다. 문자 그대로 먼 시간의 보

상을 위해 지금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타

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유사한 감각일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

고자 하기에, 시간 간 선택에서 시간이 가까

운 보상의 과잉 선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Hershfield, 2019).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와 미래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정도에는 개인차 혹은 상황 차이가 존재한다

(Bartels & Urminsky, 2011; Hershfield, 2019). 다

시 말해 미래 자기 연결성의 수준은 각기 다

르다. 미래 자기 연결성과 인내심의 관계를 

연구한 Bartels와 Urminsky(2011)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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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래 자기라는 것은 

현재 자기의 연속성이나, 단지 그 (연속성) 수

준이 각기 다르다.” 즉 자기 연결성은 문자 그

대로, 움직이는 개념이다. 

미래 자기 연결성에서 미래 연령 이미지의 

역할

  시간 간 선택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이 중요

한 역할을 함은 위의 논의대로 명백하다. 그

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미래 자기 연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는 자기 연결성을 구

성하는 요소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래 자기 연결성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본다(Hershfield, 2011). 첫 번째는 

유사성으로, 미래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유

사할수록 더 가깝다고 느낀다. Parfit(1987)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유사성을 

사용하며, 그 유사성에는 개인의 선호, 믿음, 

가치, 이상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는 긍정성으로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가진 경우 높은 미래 자기 연결성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선명성으

로, 미래의 내 자신이 선명하게 여겨진다면 

이로 인해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을 더 할 수 

있다. Klineberg(1986)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

들(청소년)이 자신의 미래 사건에 대해 상상하

고 적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자 시

간 간 선택에서 더 인내심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Hershfield 등(2011)은 자신의 (가상의) 

늙은 모습을 피험자에게 실제 보여주는 실험

을 통해 실제로 눈앞에 자기의 미래 모습이 

보였을 때, 다시 말해 선명성이 증가했을 때 

먼 미래와 관련한 행동을 더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늙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난 참여자들이 

더 미래 지향적 선택을 했다는 연구 결과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나이와 관련한 이미지

가 시간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근거는 또한 시각 자극과 설득

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간 할인 효과는 미래에 대한 감정적 선명

함(Kassam et al., 2008)의 영향을 받는다. 즉 시

간 간 선택에서 지연 보상의 선호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생하

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각 자

극은 언어 자극보다 지각적 특이성이 높기에 

더 많은 정보를 생생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우석봉, 2017). 광고의 예를 들자

면, 광고 비주얼은 카피에 비해 사람들이 주

의를 더 빨리 기울인다(우석봉, 2017; Bolen, 

1984). 또한, 광고에서 비주얼 요소는 소비자

의 심상(imagery)을 유도함으로써 언어요소에 

비해 정서를 더 잘 불러일으킨다(Rossiter & 

Percy, 1980). 심상이 뇌 속에서의 생생한 이미

지를 나타낸다는 점을 상기해보면(Petrova & 

Cialdini, 2008), 시각 자극은 사람들의 생생한 

정보처리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연결성의 조건인 선명함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이다.

  이뿐 아니라 시각 자극은 사람들의 특정 반

응을 끌어낸다. Joo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시

각 자극(사진) 그 자체가 언어 메시지 없이도 

사람들에게 특정한 설득 효과를 보임을 증명

하였다. Wormwood 등(2019)의 연구는 어떤 비

주얼(기사 사진, 게임 화면)에 노출되었는가가 

실제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보고했다. 소셜 미디어 - 특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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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의 특정 사고

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

구들도 있다(예: Ferguson et al., 2011; Holland 

& Tiggemann, 2016; Hawes, Zimmer-Gembeck, 

Campbell, 2020). 이런 시각 자극이 인간의 자

기지각을 포함한 다양한 판단 및 결정에 미친

다는 결과는 미래의 연령, 다시 말해 나이 든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미지가 미래 자

기 연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시간 선택 연구에서는, 사람들

이 이미지를 통해 받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

고 미래 연령이 드러나는 이미지에 크게 중심

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증

명하고자 한다.

낙관성이 시간 간 선택과 미래 자기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에 비해 

미래에 대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

며, 사건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감각이 더 

뛰어나다(Blackwell et al., 2013). 선명성이 자기 

연결성을 증가시켜주는 요소 중 하나임을 고

려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낙관적인지에 따

라 자기 연결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낙관성은 대표적인 미래 대비 행동

인 건강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Gaudreau & 

Blondin, 2004). 또한 성향적 낙관주의의 정의

가 개인의 삶에 있어 결과가 잘 될 것이라 여

기는 일반적인 기대(Scheier & Carverm, 1985)라

는 점을 고려하자면, 낙관주의의 정의 안에 

시간, 특히 미래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담겨있

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낙관성이 자기 연

결성과 지연 보상 선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성향

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미래 자기 연결성

과 시간 간 선택에서 보이는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노년에 대한 긍정성이 시간 간 선택과 미래 

자기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때로 현

실의 작은 보상을 포기하고는 한다. 이 이유

에 대해 Hershfield(2019)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타심에 근거한 선택의 개념을 활용한다. 사람

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인 감정

이 유도되는 사람들과 더 강한 연결을 느끼는 

것 처럼(Hershfield, 2011; Waugh & Fredrickson, 

2006),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마치 우리가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타인에게 

이타적 행동을 하듯 그렇게 미래 선택에 도움

을 줄 것이라 제안한다. 

  Hershfield(2011)는 유사한 연구들(Hershfield & 

Galinsky, 2011; Löckenhoff, et al., 2009)의 비교

를 통해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간적 

할인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둘의 정

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즉, 노년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좋은 문화권에서 할인율이 낮아 보

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시간 간 선택에서 더 

인내심을 보인다. 

  또한 직접적인 금전 행위는 아니지만 건강 

영역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젊은 시절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추후 노년기의 심

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문제를 더 예측했으며, 

장수의 수준도 예측하였다(Levy, Slade, Kunkel, 

& Kasl, 2002; Levy, Zonderman, Slade, & Ferrucci, 

2009).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마치 우

리가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더 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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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고 느끼듯,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래의 자기와 더 

잘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특히 여

성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사람들 사

이에서 교류하는 데 있어 모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겉모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

들은 나이, 종교, 성별, 인종, 성적 취향, 사회

적 위치 등의 요소를 보고 이에 따른 고정관

념을 사용하여 교류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

은 남성과 여성이 겉모습에 대해 받는 압박의 

형태가 다르다고 보고한다(Clarke, 2018; Grogan, 

2017). 남성의 사회적 가치의 경우 보통 사회

적 그리고 신체적 성취(예: 운동을 잘하는 튼

튼한 몸)등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여성들의 경

우 어린 시절부터 우선적으로 그들의 외모, 

특히 여성성의 이상으로 여겨지는 어리고, 마

르고, 잘 가꿔진 육감적인 몸으로 가치를 배

운다(Calogero, 2012; Grogan, 2017).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차이는, 젊은 여성들

이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젊음으로

부터 기반 한 아름다움이라고 여기게 하며,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다(Clarke, 2018). 이런 늙음에 대한 성별의 이

중 잣대(Clarke, 2018; Sontag, 1997)는 나이 든 

여성들이 늙어감에 따라 자신의 재화를 잃고 

사회에서 가치를 잃어간다고 여기게 만들며

(Hurd Clarke & Griffin, 2008),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위기, 예를 들어 

취업과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Bowman, McGann, Kimberley, & 

Biggs, 2017; Jyrkinen and McKie, 2012). 동시에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젊은 외모’를 통한 사

회적 이득을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돈과 시간

을 더 쓰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성형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의 신체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Hurd Clarke & 

Griffin, 2008). 

  노화에 대한 불안을 설명한 Lasher와 

Faulkender(1993)은 노화에 대한 불안의 요소 

중 하나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을 뽑는다. 

노화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연령에서 삶의 질

이나 삶의 만족도와 낮은 관계를 보인다는 다

양한 연구 결과(예: 김정선, 강숙, 2012; 서은

희, 최지연, 정영숙, 2018; Bordo, 2003)는, 늙음

과 관련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특히 여성들

에게 강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건강관리나 시간에 따른 보상의 할인

율 인식 등 미래를 대비하는 사고 및 행동과 

연관이 있다. 더불어 미래 자기 연결성에는 

미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자기 연결성에 따른 시간 

간 선택에서의 인내심 수준은 노인에 대한 지

각이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미래 연령이 잘 드

러나는 이미지와 긍정적인 노년에 대한 인식

이 어떻게 미래 자기 연결성 및 시간 간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부분

은 특히 노년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 도식

이 강한 여성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루어질 이

슈라고 생각된다.

연구가설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을 통해 시간 간 선택

에서의 미래 자기 연결성, 시각 자극의 선명

함, 낙관성,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문헌에 따르면, 미래 자기 연

결성은 시간 간 선택에서 먼 미래 선택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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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다. 미래 자기 연

결성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연결되어있음을 지각하고 현재의 작은 

선택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래 자기 연결성은 미래에 대한 선

명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 시각 자극

은 시각 자극이 가진 생생한 정보처리라는 특

징으로 인해 미래 자기 연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 즉 미

래 연령이 선명하게 인식 가능한 이미지가 미

래 자기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의 차이가 난

다. 구체적으로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 수준이 더 높다.

  미래의 감정적 선명함이 할인 효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Kassam et al., 2008), 또한 노

년의 이미지에 노출 되었을 때 시간 할인 효

과가 감소했다(즉 미래를 위한 지연 선택을 더 

많이 함)는 과거 연구(Hershfield, et al., 2011)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미래의 연령을 더 선명

하게 노출시킨 조건에서 먼 미래 보상 선택이 

많을 수 있다.

  가설 2.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지연 보상 선택 수준의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에

서 지연 보상 선택 정도가 더 많다.

  미래의 연령 이미지가 선명한 조건에서 지

연 보상 선택이 더 높게 나온다면, 이 관계는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의 정적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래 연령 이미지 조건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러나 이 관계는 간접적으로 추론한 것

이다. 따라서 연구 문제로 대체하였다. 

  연구 문제 1. 미래 연령 이미지 조건과 지

연 보상 선택의 관계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이 

영향을 미치는가? 

  미래 자기 연결성에 있어 미래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은 중요하다. 기존 연구(Hershfield, 2011)

는 노년에 대한 긍정적 문화와 할인율이 관계

있다고 주장한다. Hershfield(2011, 2019)는 우리

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타인에 대해 더 이타

적으로 대하듯, 미래의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

로 여길수록 미래 자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을 밝혔다. 따라서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의 관계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 영향력이 미래 연령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

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설 3.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은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미래 연령이 

드러난 조건에서 노년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

적이다.

  가설 4.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보상 선

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

각이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연결성에 의한 

먼 미래의 보상을 더 선택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200 -

  한편,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에 비해 

미래에 대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와 선명함은 미래 자기 연결성의 구성 요소

이기도 하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선명한 감

정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Kassam 

et al., 2008). 이에 따라 성향적 낙관성이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낙관성과 미래 자기 

연결성의 특징에 근거한 간접적인 추론이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보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향적 낙관성이 영

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내 재학생 대상 인터

넷 커뮤니티를 통해 3 주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진행하였고 응답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전원 여성, 20대, 미/비혼, 무자녀

이며 평균 나이는 만 25.19세 (SD=2.77)였다. 

불성실 응답 및 조작점검에서 제외된 86명을 

제외한 1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스크리닝 검사(성별,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

무, SNS 사용 유무)에서 제외된 인원수가 41명

이다. 

  성별, 연령, 자녀 유무 등을 본 연구에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주제

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두 번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각된 연

령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며(서은현, 윤가

현, 2001; 윤유경, 2000; 이루리, 고서진, 2018; 

Löckenhoff, 2011) 자녀 유무, 연령 등에 의해 

자기 연결성이 차이가 난다(Hershfield, 2011; 

Löckenhoff & Rutt, 2017)는 기존 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측정도구

  미래 연령 이미지

  이미지를 두 조건(미래 연령 조건 / 비 미래 

연령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각 조건 모두 소

셜 미디어(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 글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모든 포스팅에는 사진이 

1장씩 포함되어있다. 각 조건 모두 총 9개

의 사진과 포스팅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소

셜 미디어 이미지 및 글은 가상으로 작성하

였다.

  소셜 미디어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연결이 미래 자기 연결

성과 지연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고(Hershfield, 

2019)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인 만큼 

중, 노년의 캐릭터와 감정적 연결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는 대부분의 20대 여성에게 익숙하고 자주 이

용되는 매체이다.

  미래 연령 조건에서는 20-30대의 청년, 40대

-50대의 중년, 60대 이상의 노년의 여성이 섞

인 사진(각 연령 별 3장씩)과 글이 제공되고, 

비 미래 연령 조건에는 모두 20대 여성의 사

진만이 있다. 각 조건에서 나이 차이를 분명

하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전 검사로 

각 사진에 노출 된 나이를 추정하게 했으며

(n=118), 두 집단 중 미래 연령 조건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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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나이를 더 늙게 보았다(미래 연령M= 

56.90, SD=18.47; 비 미래 연령M=24.41, SD= 

4.83). 

  나이 외에 영향을 미칠 외생 변수를 줄이기 

위해 연령을 제외하고 구도, 얼굴 표정, 배경 

상황 등이 유사한 사진을 선정하였다. 이는 

Joo(2014)의 이미지 설득에 관한 연구에서 분

석 요소로 인물 얼굴, 배경, 제스처를 선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사전 검사(1: 부정적

이다 7: 긍정적이다)를 통해 사진 내에서 표현

되는 정서 역시 중립적 혹은 약하게 긍정적인 

사진으로 제한하였는데(미래 연령M=5.05 SD= 

1.14; 비 미래 연령M=5.24, SD=1.01) 개인의 

소셜 미디어는 보통 일상적이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 내

에서 강렬한 감정의 효과도 통제하고자 했다. 

사진 속 여성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글, 해시

태그, 포스팅 순서는 동일하다.

  미래 자기 연결성

  Ersner-Hershfield et al.(2009), Bartels와 

Urminsky(2011)에서 사용한 자기 연결성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자신과 미래(1

년 뒤)의 자기가 타인처럼 느껴지는 경우(1번)

부터 나랑 유사하게 느끼는 경우(7번)까지 총 

7개의 밴 다이어그램이 있으며 이 중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선택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

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노인에 대한 긍정성

  노년에 대한 주관적 호감도(1: 부정적이다 

7: 긍정적이다)를 질문하였고 이 값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예:“주어진 단어(노인, 나이 듦, 

노년)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선택해 주세

요.”). 총 3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성향적 낙관성

  낙관성은 Scheier, Carver 및 Bridges(1994)가 

개정한 삶의 지향성 평가(Live-Orientation Test- 

Revised; LOT-R)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척도

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에 대한 일반적

인 기대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중 3개는 낙관성(예:“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3개는 비관성

(예:“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4개는 허위문항(예:“나

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으로 구성

되어있다. 비관성과 낙관성은 하나의 반대되

는 차원이 아닌 독립된 차원이라는 견해(신

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Carver & Scheier, 

2003)에 따라, 낙관성의 3문항의 평균값을 분

석에서 사용하였다. 낙관성 차원의 내적 신뢰

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지연 보상 선택

  Bartels와 Urminsky(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 간 선택 과제를 번안, 응용하였다. 이 과

제는 지연 상황이 포함 된 시나리오를 읽고 

언제까지 구매를 미룰 수 있는가를 참여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내용은 구체적으

로 새로운 노트북을 사고 싶은 상황에서 지금 

사면 바로 좋은 노트북을 쓰겠지만 시간이 지

나면 더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 것인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 할인은 5 

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처

음 조건(1번)은 200만원이며 3개월에 25만원씩 

감소하여 1년 뒤(5번)는 100만원이 되는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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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온라인 연구에 대한 안내를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 하고, 연구에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주제에 따라 먼저 스크리닝 검사를 하여 적합

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스크리닝 검사에

는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무 및 소셜 

미디어를 아는지를 조사했으며 여성, 20대, 미/

비혼, 무자녀, SNS를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먼저 성향적 낙관성 및 조작

점검 변수(시간 인식 인덱스/노인인식)를 측정

한다. 이후 연구와 무관한 간단한 퀴즈(“당신이 

좋아하는 무늬를 골라보세요”)를 진행한다. 다

음은 미래 연령 조건 혹은 비 미래 연령 조건

의 가상 SNS 게시 글에 노출시키는데, 이 때 

모든 참여자는 둘 중 하나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게시 글을 읽으면서 실제 SNS와 유

사하게 자유롭게 ‘좋아요’ 표현 및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게시 글을 확실히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게시 글 밑에 작성자의 연

령을 추정하도록 했으며, 전체 게시 글을 다 

읽고 난 후 읽은 글과 본 사진을 요약하도록 

하였다(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사진

기를 들고 꽃 사진을 촬영해서 올렸다). 이후 

미래 자기 연결성, 노인에 대한 지각, 시간 간 

선택 과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태, 현재 SNS 사용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

수 및 조작점검 변수를 측정하였다. 전체 연

구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방법은 가설 1, 2, 4는 독립 t검증, 가

설 3 및 연구 문제 1, 2에 대해서는 조절효과

분석을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model 

1)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 21

을 사용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분석에 앞서 조작점검을 하였다. 미래 연령 

이미지가 미래 자기 연결성, 시간 간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진에 노출되

기 전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했

다. 각기 주관적 시간 지각(“지금부터 1년 뒤

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기 연결성(“현재의 나와 1년 뒤의 내가 얼마

나 연결되어있다고 여기십니까?”)이며 각 집단

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주관적 시간지각, 

t=-1.240, p=.217; 자기 연결성, t=-.230, p= 

.819). 노인 인식(“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슬라이드로 밀어 표시하세

요.”; 1:부정적 100:긍정적) 역시 집단에 따라 

차이 나지 않았다(t=.71, p=.48).

  Bartels와 Urminsky(2011)의 시간 간 선택 과

제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노트북이 필

요한지 실제 노트북 구매 의도에 대해 질문한 

후 이를 공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실제 노트북 구매 의도를 공변수

로 하고 이미지 조건을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시간 간 선택으로 두고 공분산분석(ANCOVA)

을 실시하였다. 결과, 실제 노트북 구매 의도

는 시간 간 선택 과제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F=.24, p=.63). 따라서 이 변수를 제거하

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실험자 효과를 고려해 

연구가 끝난 후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으며,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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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N 집단 평균(표준편차) t p

미래자기연결성
68 미래연령조건 5.71(1.09)

3.16*** .002
66 비미래연령조건 5.06(1.26)

지연 보상
68 미래연령조건 2.99(1.44)

6.56*** .000
66 비미래연령조건 1.68( .77)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
68 미래연령조건 3.77( .94)

2.13* .035
66 비미래연령조건 3.38(1.17)

*p<.05, **p<.01, ***p<.001

표 1. 미래 연령 이미지에 따른 미래 자기 연결성, 지연 보상 선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대한 두 독립 

표본 t검증 결과

자기 연결성 B se t p LLCI ULCI

-1 SD -0.48 .31 -1.58 .118 -1.086 -0.123

M -0.96 .21 -4.56 *** .000 -1.369 -0.541

+1 SD -1.90 .32 -5.86  *** .000 -2.545 -1.260

***p<.001

※주: 미래 연령 조건=1, 비 미래 연령 조건=2로 코딩하였음.

표 2. 미래 연령 이미지가 지연 선택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의 조절효과

한 인식 상승과 관련한 답을 한 참여자들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래 연령 이미지에 따른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 변화

  다양한 미래 연령이 드러난 미디어를 보는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자기 연결성 

수준 및 지연 선택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수준 둘 다 중, 노

년의 이미지가 드러난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미

래 자기 연결성, t=3.16, p<.01; 지연 보상 선

택; t=6.56, p<.001). 자세한 분석 내용은 표 1

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미래 연령 이미지와 지연 보상 선호

의 관계에 미래 자기 연결성의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미래 자기 연결성과 이미지 조건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였다(B=-.47, t=-2.89, p<.01). 이

에 따라 미래 자기 연결성에 대한 조건부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

용하였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표 2에 제시하

였다. 자기 연결성 수준에 따라 미래 연령 이

미지가 지연 보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한 결과, 미래 자기 연결성 수준이 -1 SD수준

인 경우에는 연령 노출에 따른 지연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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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보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 연령 이미지의 조절효과

노인 지각 B se t p LLCI ULCI

-1 SD 0.16 0.11 1.48 .140 -0.055 0.383

M 0.37 0.09 4.21 *** .000 0.195 0.543

+1 SD 0.57 0.12 4.89 *** .000 0.342 0.806

***p<.001

표 3.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선택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조절효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48, t=-1.58 p=.12). 그러나 미래 자기 연

결성 수준이 평균(B=-.96, t=-4.56, p<.001) 및 

+1 SD(B=-1.90, t=-5.86 p<.001)인 경우에는 

연령 노출에 따른 지연 선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그림 1에 정리하였다.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에 있어 

노인 지각의 효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미래 연령 이미

지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

립 t 검증을 실시했다. 결과, 미래 연령 조건

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더 높게 나타

났으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t=2.13, p<.05). 결과는 표 1에 정리

하였다.

  다음은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보상 선택

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

이 가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미

래 자기 연결성과 노인에 대한 지각의 상호작

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18, t=2.81, p<.01). 상호작용항이 유의함

에 따라 노인 지각에 대한 조건부 효과 탐색

을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

과를 탐색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노인 지각 수준에 따라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보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노인 지각 수준이 -1 SD수준인 경우에는 자기 

연결성이 지연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16, t=1.48 p=.14). 

노인 지각의 수준이 평균(B=0.37, t=4.21, 

p<.001) 및 +1 SD(B=0.57, t=4.89 p<.001)인 

경우에는 자기 연결성이 지연 선택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그림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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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래 자기 연결성이 지연 선택 선호에 미치

는 영향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조절효과

(SC=자기 연결성)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에 있어 

성향적 낙관성의 효과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에 미

치는 영향에서 성향적 낙관성이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기 연결성과 노인에 대한 지각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19, t=.99, p=.32). 이에 따라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다양한 미래 연령의 이미지를 소

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것이 20대 여성의 미

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미래 자기 연결성

이 지연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노인 인식의 

변화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연령의 이미지가 제시된 미디어 조건

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에 미래 자기 연결

성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미래 연령의 이미

지가 제시 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

의 지연 보상 선호의 정도도 차이가 났다. 사

전에 시간 관련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

가 나지 않던 두 조건이 이미지 노출 이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써, 미래 연령

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호 정도가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연령 이미지와 지연 보상 선택 관계에 

미래 자기 연결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미

래 자기 연결성이 높은 사람은 미래 연령 이

미지가 노출 된 조건에서 더 지연 보상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미래 자기 연결성이 

낮은 사람은 이미지 노출에 따른 지연 보상 

선택 경향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

과는 다양한 연령의 이미지가 제시 된 조건과 

지연 보상 선택의 관계에 미래 자기 연결성이 

영향력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미래 자기 연결성의 수준이 지연 보상 선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Bartels & 

Urminsky, 2011; Hershfield, 2011)를 지지한다.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의 관계에 영향을 미

쳤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지각 수준이 높을수

록, 자기 연결성이 높은 조건에서 더 먼 미래

의 보상을 선택하였다. 이 점은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미래 자기 연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안(Hershfield, 2011)과 노년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미래에 초점을 두는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Levy, S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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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kel, & Kasl, 2002; Levy, Zonderman, Slade, & 

Ferrucci, 2009)를 지지한다. 특히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더라도 미래 자기 연결성이 

낮다면 먼 미래 보상 선택 경향성이 낮아지는 

본 연구 결과는, 시간 간 선택에 있어 자신이 

언젠가 ‘지금 생각하기에 먼’ 미래의 연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다. 

  그러나 미래 자기 연결성과 지연 보상 선택

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미래 자기 연결성은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현재 자신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현재 및 

미래 개념, 다시 말해 주관적 시간 인식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Sanna, 

Chang, Carter 및 Small(2006)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은 주관적 시간 인식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미래 대비 수행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간 인식이 수행 능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낙관성과 미래 대비 행동의 정도, 다시 

말해 더 대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엇갈리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Berndsen & Pligt, 2001). 예를 들어, 낙관성이 

미래 대비 행동(예: 건강관리 행동)을 더 잘 

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Gaudreau & Blondin 

2004)와 비관적인 사람들이 낙관적 사고를 가

진 사람에 비해 대비를 더 잘 한다(Sanna, et 

al., 2006)는 연구 결과는 낙관성이 미래 대비에 

미치는 엇갈리는 효과를 보여준다. Gherasim, 

Măirean과 Rusu(2016)는 낙관성의 적응적 기능

의 논란에 대해 조절 변수의 역할(예: 현재 기

분 상태)이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지연 보

상 선택과 같은 미래 대비행동에 낙관성과 자

기 연결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의 조

절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

째, 이론적 영역으로써 본 연구는 시간 지각

과 소비라는 고전적인 분야에서 이미지가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연

구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미래 대비와 상관이 

없는 타인의 이미지로 구성된 미디어 경험으

로도 수신자의 시간 관련 지각이 변할 수 있

다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실용적 영역으로써 본 연구는 미디어 

내 표상되는 여성 이미지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미디어 내에서 보여주

는 신체 매력이 높은 여성 이미지가 여성의 

자존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예: 

Fredrickson & Roberts, 1997; Martin & Kennedy, 

1993; Richins, 1991).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예: 인스타그램 내에서 신체 

매력이 높은 여성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도 부정적 신체 이미지가 형성됨, Brown & 

Tiggemann, 2016; Tiggemann & Zaccardo, 2015). 

특히 여성의 자기 개념이 신체 이미지에 영향

을 많이 받는 문제는 늙은 여성에 대한 인식

에 이중의 굴레로 작용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노인 및 늙어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더해 

여성의 능력이 흔히 내면의 발전 보다는 겉으

로 보이는 젊은 육체에 수렴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Clarke, 2018). 따라서 만일 다양한 연

령대의 여성이 미디어를 통해 수신자에게 선

명하게 인식이 된다면 이런 미디어에 따른 부

정적 자기 이미지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신체 불만족 현상에는 매스미디

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예: Thompson, Heinberg, Alta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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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tleff-Dunn, 1999; Tiggemann, 2011a)를 고려

했을 때 중요한 개입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의 

인물이 등장하는 미디어가 미래 자기를 인식

하는 수준과 미래의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수준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래 자기 연

결성은 지연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연 보상

에 인내하는 경향성은 건강관리, 저축 증가 

등 다양한 미래 지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디어 내에서 다양한 미래 연령, 다

시 말해 젊지 않은 여성들의 선명한 이미지 

노출은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 여성의 자존감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현재의 작은 쾌락 대신

에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노년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 도식이 강한 

여성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이슈

이다. 

  미디어에서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가 제시되

어야 하는 이유는 보통 인권의 문제에서 서술

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목소리를 줘야

하는 당위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

론 당위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도

덕적 당위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수신자에게 

주는 어떤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미디어의 

내에서 다양한 연령의 여성의 노출이, 비록 

개인 미디어인 소셜 미디어로 연구를 실시했

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사람들의 미래를 계

획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비록 사회적 바람직성과 실험자 효과를 방지

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예상된 실험 목적을 

질문했고 실험 의도와 유사한 답변을 한 참여

자의 결과는 제외하고 실험을 진행했으나, 나

이에 대한 지각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노

년에 대한 혐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바

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설계의 한계

로 인해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지 못했으나, 

암묵적 태도와 본 실험에서의 명시적 태도를 

같이 살펴본다면 더 풍성한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성별 및 유사한 연령대를 중

심으로 실시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비교나 세

대 간 비교를 한다면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의 지각된 나이

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서은현, 윤가현, 

2001; 윤진, 1988; Staats, 1996), 나이 듦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식 역시 다르기에(Clarke, 2018; 

백인혜, 정태연, 2021), 추후 연구에서 성차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본다. 또

한 시간 할인 효과나 자기 연결성은 문화 차

(Ji, Hong, Guo, Zhang, Su, & Li, 2019), 나이 차

(Löckenhoff & Rutt, 2017)가 있는 변수이다. 따

라서 여성 집단 내에서 나이나 세대로 분리한

다면 미래 자기 연결성 및 시간 간 선택에 대

해 더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한된 시간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사람들

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노출과 자기 연결성, 

시간 간 선택의 관계를 단일 연구로 진행했지

만 이 관계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폭을 

넓힐 뿐 아니라 깊이의 개념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면 본 글의 주장이 더 깊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노

출되는 여성의 연령대와 이미지 유형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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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화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성역할 혹은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

지 않는 일상적 모습으로 사진을 선정했다(예: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노년의 여성).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여성성과 같은 성 역

할 고정관념보다 시간에 따른 자기 인식에 설

계의 초점을 두었기에, 만일 성 역할 고정관

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관

점에서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특히 이미지 기반

의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디어의 종류는 다양하다. 따라서 다

양한 조건, 예를 들어 이미지 중심의 소셜 미

디어(예: 인스타그램)인지 글 중심의 소셜 미

디어(예: 트위터)인지에 따라 혹은 상호 교류

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예: 소셜 미디어)인지 

아닌지(예: TV)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이미지가 가진 선

명함에 중심을 두고 연구하였는데, 언어 기반 

소셜 미디어는 선명도가 떨어지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연결성이 더 증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 연구는 미디어 

특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간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연결성 역

시 시간에 따른 개념이고, 시간 간 선택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Zauberman 

& Urminsky, 2016). 따라서 시간 간 선택에

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인 시간적 거리

와 해석수준(Trope & Liberman, 2000), 시간에 

대한 주관적 지각(Zauberman, Kim, Malkoc, & 

Bettman, 2009)등을 고려해서 본 연구 주제를 

확장할 수 있다.

  낙관성과 관련하여, 성향적 낙관성이 시간

에 따른 선택에서 미치는 역할은 반대되거나 

혹은 비대칭적으로 설명된다(Berndsen & Pligt, 

2001).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보

이지 않았으나, Gherasim 등(2016)의 제안을 고

려한다면 성향적 낙관성이 시간 간 선택이나 

자기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개입하는 변

수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Berndsen과 Pligt 

(2001), Sanna 등(2006)은 과제가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Gherasim 등(2016) 역시 감정을 조절 변수로 들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지에 따른 정서를 유

사하게 통제했으나, 만일 이미지에 대한 느낌

을 다르게 준다면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미지에서 강한 감정

을 느낀다면 설계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에 

제시된 자극이 유사한 감정(중립적인, 혹은 약

하게 긍정적인)에 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삶

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미래 연령의 

희노애락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각해 볼 때, 긍

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이미지보다 오히려 감정

적으로 여러 모습이 보일 때 미래 자기 연결

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자기 

연결성의 한 축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 

혹은 주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미디어 

노출과 특정 집단의 혐오나 배제 문제, 특히 

세대 간 문제에 관한 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래 연결성과 노인에 대한 공경은 연

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Hershfield, 

2011). 노년의 자기 연결성이 자녀 또는 손주

와의 관계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안 된 연구(Hershfield, 2011)도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나이 대와의 유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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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각된 행복, 안녕감 등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래 자기 연결성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

래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연결하여 노년의 문화, 노화에 대한 

문화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늙

어감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연구이다. 이런 

노화에 관련한 이미지 인식을 살피는 연구는 

고령화에서 초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현 시

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것

이 현재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 현재 충동적으로 소비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약할 것인가 등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연령과 상관없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이현서, 정영숙, 2018). 

따라서 본 연구 주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중

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미디어 문제로서 미디

어가 여성의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만큼(예: Herbozo, 

Tantleff-Dunn, Gokee-Larose, & Thompson, 2004; 

Thompson, et al., 1999; Tiggemann, 2011a), 다양

한 나이의 여성의 모습이 여성의 자기대상화

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으

리라 본다. 여성의 인지적 연령(cognitive age)은 

남성에 비해 같은 나이라도 더 민감하게 지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예: 서은현, 윤가

현, 2001; Peters, 1971), 인지적 연령이 소비 생

활에 영향을 미침은 자명함에 따라(예: 정지

미, 이동일, 2008) 여기에 미디어 내 여성 이

미지의 다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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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ge Diverse Images on Social Media Influence 

Self-continuity and Impatience in Intertemporal Preference: 

Focusing on Women in 20s

Jieun Lim

Cheongju University

How an individual construes one’s future influences everyday decisions. For example, savings and 

impulsive purchasing, which is highly familiar with our life, are related to future time perception. 

Drawing on the idea of future self-continuity, the perceived connectedness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self, this study demonstrated whether media images with various age ranges influence a sense of 

connectedness with one’s future self as well as impatience. Furthermore, the study measure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moderated by the positivity of older adults and an individual’s dispositional 

optimism in general. Results showed that watching various images of people with a wide range of age 

(from the 20s to 90s) in social media increased young adults’ (the 20s) self-continuity and decreased 

their intention of impatient consumption. This effect was also moderat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cipants perceive aging positively. 

Key words : future self-continuity, media image, intertemporal preference, age perception, 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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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기 연결성 측정 도구

Ersner-Hershfield et al.(2009), Bartels와 Urminsky(2011)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번안하였음.


